
휴켐스, 정밀화학-생명공학 연계
초대사장에 이종석 전무 선출 … 희질산 70만톤 바탕 발돋움

남해화학의 정밀화학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분리되는 휴켐스(대표 이종석 사장)가 9월16일 창립총회와 이

사회를 거쳐 9월17일 공식 출범했다.

휴켐스(HuChems)는 Human Chemical Science의 약칭으로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하는

데, 이종석 초대사장은 인간존중과 최고 추구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을 펴

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.

휴켐스는 초안, 질산, DNT 등을 국내에 독점공급하고, DuPont 등 세계 유수 화학기업에 수출하는 등 안정

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다. 2003년 3월에는 희질산 40만톤 플랜트를 완공해 총 생산능력이 70만톤으로

확대된다.

또 포르말린 공장 건설 등에 5년 동안 2000억원을 투자해 정밀화학을 생명공학과 연결하는 종합화학기업으

로 발돋움할 계획이다.

휴켐스는 국내에서 독점적인 영업구조를 갖고 있는데 세계적인 화학기업인 독일 BASF를 벤치마킹 대상으

로 삼아 BASF를 능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.

한편, 휴켐스는 9월18일 대표이사 회장에 김종무 남해화학 사장, 대표이사 사장에 이종석 전 남해화학 전무

를 각각 선임하는 등 임직원 인사를 단행했다.

김종무 신임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를 통한 경영조언에 집중할 예정이며, 이종석 신임 사장이 경영

을 총괄하게 된다.

김종무 회장은 1941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서울대 농학과 졸업 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으며 2000년부터 남

해화학 사장으로 재직해왔다.

이종석 신임 사장은 1943년 충남 부여 출생으로 고려대 농학과 졸업 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으며 1999년부

터 남해화학 CFO(최고재무책임자)로 구조조정과 기업분할을 주도해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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